
사계절의 색으로 피어난 자연의 순환
김혁정 초대전, GIST 오룡아트홀에서

- 오룡아트홀 19번째 초대전,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

- 사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에너지 표현한 회화 45점 선보여… 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

▲ 오룡아트홀 김혁정 초대전 포스터

자연의 순환과 사계절의 풍경을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해 온 김혁정 작가의 초대전 

「Re:Connect – 순환의 궤적」이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 오룡아

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2022년 개관한 오룡아트홀의 19번째 초대전인 이번 전시는 자연의 흐름과 생명의 

에너지를 담은 회화 작품 45점을 선보이며,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민들에

게 개방된다.

김혁정 작가는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흐름을 수많은 색의 층과 점묘적 화면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캔버스를 촘촘히 채운 색의 입자들은 멀리서 보면 하

나의 색면을 이루고, 가까이에서 보면 다양한 색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을 전한다. 이러한 색채의 흐름은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전시 공간에는 색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대형 연작들이 곡선형 벽면을 따라 파

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관람객에게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체

험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김혁정 작가는 전남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루드빅스부르크 초대전을 비롯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10회의 개인전을 개

최했으며,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전시 살롱 도똔느(Salon d’Automne) 

출품과 예술의전당 미술관 아트페어 참여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오룡아트홀 김혁정 초대전 전시 작품(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 291×218.2cm, 캔버스에 유화, 

2022)

이번 전시의 대표작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는 자연과 삶의 흐름을 상징

적으로 담은 작품이다. 섬으로 표현되는 고립된 순간 속에서도 생명과 감정, 성장

의 가능성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작품 속 풍경은 조용히 흐르는 시간과 자연의 순환을 담아내며, 관람객이 자연과 

인간, 생명과 시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도록 이끈다.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에 피어나는 동백꽃을 소재로 한 ‘동백꽃 피던 날’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붉은 동백꽃은 생명의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어두운 배경과 대비를 이루면서 

삶과 죽음, 고요함과 격렬함이 공존하는 인간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 오룡아트홀 김혁정 초대전 전시 작품(동백꽃 피던 날, 100×72.7cm, 캔버스에 유화, 2022)

사계절 연작 가운데 하나인 ‘여름’ 작품에서는 눈부신 햇빛과 생명력이 넘치는 계

절의 감각을 강렬한 색채로 담아냈다. 자연이 지닌 에너지와 계절의 분위기를 화

면 가득 채운 색의 흐름으로 표현해 관람객이 계절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도

록 한다.

▲ 오룡아트홀 김혁정 초대전 전시 작품(여름, 240×85cm, 캔버스에 아크릴화, 2024)

김혁정 작가는 “삶은 자연과 함께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며 피어

나는 것”이라며 “꽃이 피는 결과보다 그 꽃을 피워내는 시간과 과정의 의미를 작

품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정병삼 교수는 “김혁정의 작품은 자연과 사회, 인간의 내면을 함께 끌어

안으며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려는 작가의 진솔한 열정이 담긴 조형 예술”이라고 

평했다.

임기철 총장은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면, 예술은 그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빛”이라며 “김혁정 작가께서 담아낸 사계절의 풍경과, 따뜻한 그림 편지 같



은 이번 전시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이 건네는 다정한 안부 

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룡아트홀은 GIST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목적 건물 오룡관 1·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이다.

2022년 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이번 「Re:Connect – 순환의 궤적」까지 총 

19회의 전시를 개최하며 연구중심대학 캠퍼스 안에서 지역사회와 예술을 잇는 열

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